
생화학테러 대비 핵심기술 개발
과기부 , 2006년까지 100억원 투입 … 북한은 대량 생산기술 보유

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2006년까지 모두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생화학테러 대비 핵심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차로 10월부터 1년 동안 20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했으며, 최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세부과제를

공모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탐지 및 식별, 보호, 제독 및 해독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탐지 및 식별 분야에서는 화학작용제(신경작용제·수포작용제·질식작용제·혈액작용제 등)를 동시에

식별 탐지할 수 있는 소형 스마트 탐지기와 실제 테러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생물학작용제의 탐색 탐지기법 개

발이 추진된다.

보호분야에서는 유기 및 무기 분자체 구조 방호용 나노활성 흡착제와 화학작용제에 대한 저독성 해독제 개

발이 목표이다.

제독 및 해독분야에서는 생물무기(생물테러 대상 병원체 및 생물독소)에 대한 생명공학적 예방치료제 개발

및 이를 위한 병원성 기전연구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9월13일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대량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프로그램은 대단하다 고 주장했다.

국방부에서 가진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배경설명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산능력은 대부분

자체개발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대포동1호 미사일에 이어 개발중인 북한

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 본토의 대부분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과 관련, 북한이 이를 무기화한 것으로 믿느냐는 물음에 비밀해제가 되지 않은 정보

관계자료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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